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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이스라엘,� 죄의� 덫에� 빠지다

(매일묵상� 예닮,� 사사기� 3장� 31절)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전사가 아니라 소를 치는 목자였습니다. 군사 지휘관이나 
재판관과는 쉽게 연결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블레셋의 억압이 시작되
었을 때, 처음부터 그가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목자에게 기대되
는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설 자가 없었고, 할 수 없
다는 비관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삼갈이 나섰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
을 의지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
을 따라 그는 움직였습니다.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지 이방인이
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삼갈은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기의 서사 
구조를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 하나님의 심판,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한 구원. 공식처럼 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
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언제, 어떤 사
람을 통해 일하실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반복되는 매일 같지만,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까지 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는 여
전히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아갈 큰 방향은 알아도, 그 길을 
가기 위해 건너야 할 크고 작은 길, 긴 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향한 믿음이며, 매일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는 
믿음이며, 나의 자아를 죽이고 주를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
으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오늘을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일을 모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길에 하
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
속,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다시 오늘을 살아갑시다.

삼갈이 사용한 도구, 목자의 막대기. 그것은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
니라 길을 인도하는 도구,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때로 맹수로부
터 양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평범한 목자의 막대기를 들어 한 백
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막대기로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 � 금주의� 말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
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
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
히 낮추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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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닮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닮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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